
1. 물놀이 안전사고
익수 사고는 추락이나 낙상과 같은 주요 손상과 비교했을 때 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사망률은 
16.9%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9 세 이하의 소아 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고령일수록 사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물놀이 시 어른 동반,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식사 전·후 바로 물놀이 금지 등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햇빛으로 인한 피부 질환 
물놀이나 캠핑, 등산으로 인해 길어진 야외 활동 시간! 더운 날씨로 짧은 옷을 입게 되는 계절 
인만큼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 일광화상 
  자외선에 과하게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붉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 피부가 붉게 변하고 화끈거린다. 냉찜질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물집이 생겼을 경우 억지로 
터트리지말고 병원을 방문해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햇빛 알레르기(다형광 발진)
  햇빛이 노출되는 피부 부위에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통풍이 잘되는 긴바지, 긴소매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외출한다.



<일사병과 열사병>
* 일사병이 뭔가요?
 일사병은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면 생기는 온열질환입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땀을 많이 흘려 체내의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증상을 체크해 예
방해야 합니다. 

* 일사병의 증상
 두통과 어지럼증, 피로감, 무기력증,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신하거나 37~40℃의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열사병이 뭔가요?
 열사병은 더운 날씨에 높은 체온이 지속되었을 때 생기는 온열질환입니다. 
 몸속의 열을 배출하지 못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험한 상태로 일사병이 심각해지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열사병의 증상
40℃ 이상 고열, 의식저하 등의 의식 장애, 뜨겁고 건조한 피부, 피부 곳곳에 출혈, 환각, 이상행동

 * 일사병, 열사병 증상시 
1. 환자를 그늘지거나 서늘한 곳으로 옮긴다
2. 찬물,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낮춘다
3. 증상 악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일사병, 열사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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